
온라인 선교회 성경공부 

 

중보기도를 위해 주고 받는 환우 소식 이외에는 가급적 코비드 관련 표현이나 정보나누

기를 피하였습니다. 가뜩이나 우울하고 위축된 상황속에서 굳이 또 언급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코비드 상황판을 통해 전세계, 미국, 일리노이주를 확인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과가 되었습니다. 현재 헤브론 교회 성도들 중 확진판정 후 투병하고 

계신 세 분, 엠마오 소속 김보성, 조상윤, 이기수 장로님을 위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 

중에 있습니다. 기존 긴급환우들과 함께 코비드 환우들과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

드립니다. 

 

잠시 멈추었던 선교회 성경공부를 온라인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천로역정을 마치고 다음 

주부터 "이단 바로알기"라는 제목으로 네 차례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영래 목사님이 심혈

을 기울여 준비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사이비는 눈에 잘 띄나 이단은 분별하기가 꽤 어

렵습니다. 이런 위험으로부터 자신과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공부입니다. 

지금도 이단에게 가족을 빼앗기고 피눈물 흘리는 피해자들이 가까이 있으니까요. 저도 한

국에서의 마지막 제자반원 중 한명이 이단에 빠졌다는 소식에 자책과 원망이 꽤 오래 갔

었습니다.  

 

헤브론 만나를 시작한지 한 주가 되었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시는지요? 오래전 교회 지도

자들은 성도들이 기도원에 가지 않도록 주의를 주곤 하였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강사들이 

주관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불건전한 영향을 끼칠까 염려하였기 때문이지요. 

요즘 목회자들은 유튜브 때문에 염려를 많이 합니다. 단순히 시간을 빼앗긴다는 것 이상

으로 분별이 되지 않는 유튜브 방송에 현혹될까봐 그렇습니다. 세련된 전문방송은 아니지

만 헤브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헤브론 온라인 공부들을 잘 활용하시길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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